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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사람

최승호

날마다 천진불이 나타납니다

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늘에

해 달 별이 모습을 나타내니

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

마음은 빛으로 출렁이는 화엄바다입니다

날마다 중생불이 속삭입니다

숲길 들길 물길에서

무정 유정 진공생명체들이 속삭이니

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

마음은 설법으로 향기로운 영산법회입니다

겁 밖의 봄날에

아이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

노인은 줄 없는 거문고를 뜯습니다

겁 밖의 소식에 

모든 죄가 허공의 뼈처럼 무너지니

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

마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입니다

그림·박혜원@jabistudio1

불기 2569년 봉축특집호 커버면을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

을 기념하는 ‘동심불심(童心佛心)’ 특집으로 꾸몄습니다. 

A섹션 겉장을 따로 떼어내어 어린이에게 선물하거나 어린이 

법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최승호 시인은?

〈대설주의보〉와 〈눈사람 자살 사건〉 등으로 현대 한국 문학에 

큰 획을 그었고, 〈말놀이 동시집〉 시리즈로 동시의 새 지평을 열

었다.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시인은 

2024년 최초의 불교 동시집 〈부처님의 작은 선물〉을 출간했다.


